
중국산 판유리 국내시장 교란
2002년 시장점유율 24 .2%로 확대 … 수입관세 인하도 요구

2002년 건축경기 활황을 틈타 중국산 값싼 유리가 국내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국내 유리시장 판도가 바뀌고

있다.

유리업계에 따르면, 수입된 중국산 유리는 국내 유리기업이 공급하는 유리보다 15-20% 싼 가격에 팔리면서

국내 유리시장을 잠식, 2002년 24.2%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특히, 2002년에는 건축경기가 좋아 건축용 판유리 시장이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% 성장세를 보이고 있

으나 중국산 수입유리 때문에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.

국내 판유리 시장은 금강고려화학(KCC)과 한국유리가 양분하고 있으나 2002년 초부터 중국산 수입유리가

시장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장구조가 수입유리까지 3자 구도로 바뀌었다.

중국산 건축용 판유리는 2000년에는 총 13만2912톤이 수입돼 전체시장의 13.5%를 차지했다. 2001년에는 10

만1088톤이 수입되면서 8.8%로 감소했으나 2002년에는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입이 크게 늘어 32만7600톤

수입에 점유율이 24.2%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판유리는 인도네시아와 타이완 등에서도 수입되고 있으나 80%가 중국산이다.

최근 3년간 건축용 판유리 수입실적

(단위: M/T, %)

중국산 유리가 대거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중국 내수시장이 포화상태로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

하고 있어 넘치는 물량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.

특히, 한국은 유리 관세율이 8%로 다른 동남아지역(20-30%)보다 낮아 중국산 유리의 주요 공략처가 되고

있다.

그러나 중국 정부는 낮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과되는 관세율을 5% 정도로 인하해 줄 것을 최근 정

부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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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국내시장 수입제품 점유율

2000 987,480 132,912 13.5
2001 1,151,280 101,088 8.8
2002 1,352,520 327,600 24.2


